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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의 자기-스티그마

송  승  현(서울대학교 대학원)

본 연구는,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스티그마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

보고 그것의 해악을 고찰해 봄으로써, 사회가 정신질환자의 자기-스티그마에 관심을 가지게 

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-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

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은 현상학이었고,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활용한 현상학적 연구방

법으로 진행되었다. 면접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6명이었고, 지역사회 정신보건 세팅을 이용하

는 사람이었다. 

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이들의 자기-스티그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

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, 정신질환은 평생을 

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병이라는 인식,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없다는 신념, 내 

병이 창피하여 공개하지 못하며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앞에서 자격지심을 

가지는 것,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 없어함,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

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.

참여자들이 가장 극복하지 못한 자기-스티그마는 정신질환의 회복에 관한 믿음이었다. 이들

은 정신질환이 고쳐질 수 있는 병이라고는 하더라는 것을 각자가 이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의 

교육을 통해서 혹은 동료의 회복을 통해서 알고 있는 면이 있었지만, 자신의 예로 적용하는 

것은 주저했다. 즉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운이 좋은, 그리고 원래부터 능력이 

출중한 사람들뿐이기 때문에, 자신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. 이

는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

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. 

자기-스티그마의 경험은 “정신질환과 자기 자신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함”이라는 개념으로 

설명될 수 있다. 자신의 정신질환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질환에 부정적인 이

미지를 가지고 있고, 평생 못 고칠 수도 있는 병이라 생각하며, 자신이 가진 병을 창피하게 

생각하여 감추려하고 그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. 또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미

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해 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

것을 볼 수 있었다. 따라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-스티그마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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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, 그리고 자신의 질환에 

대해 바로 알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

록 도와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.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자아-존중감

과 자기-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, 자기-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


